
찻잎을 발효를 시키고 오래

묵힘으로써 자라남의 성질을

최대한 누그러뜨린 흑차는 내림(水)의 성질

을 갖는다. 또한 찻잎을 단단하게 뭉쳐 놓음

으로써 차에 내재된 자람의 성질이 풀림의

성질로 바뀌도록 했다. 덩어리를 짓지 못한

산차가 온전한 흑차로 대접받지 못하는 까

닭도이런이유다. 

좋은 보이차에서는 검은빛과 누런빛이 함

께 우러난다. 그 가운데 사람의 몸에서 화기

(火氣)를 내려주는 것은 검은빛의 효능이며,

독기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잘 풀려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런빛의 효능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에 열기를 일게

해 추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누런빛이 가진

풀림의 효능이며, 술기운을 거두고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검은빛이 가진 내림의

효능이다. 다만 내림의 성질이 더 중심에 있

기때문에보이차를흑차로보는것이다. 

황차는 두껍고 큰 찻잎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찻잎에는 자

람의 기운이 많다. 때문에 수분을 많이 빼서

내림의 기운을 많이 줄이고, 불을 강하게 쬐

어 자라남의 기운도 크게 줄임으로써 충분

히 자란 찻잎에서 나오는 풀림(土)의 기운을

극대화한것이바로황차다. 

그래서 좋은 황차는 금빛에 가까운 누런

빛을 띤다. 황차는 중단전 부위의 막힘을 열

어 하단전과 상단전의 교통이 수월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소화를 돕고 숨길이 편하

고 느려지도록 해주는 것이 누런빛이 가진

풀림의효능이라할수있다. 

나무(木)의 기운에 해당하

는 녹차는 대개 어린 찻잎으

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찻잎의 원래 성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불기운을

적게쐬고물의기운은더하지않는다. 

또한 자라남의 기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효도 아주 가볍게 한다. 이러한 자라남의

성질은 몸의 기운과 정신의 작용을 뚜렷하

게 함으로써, 부질없는 걱정과 욕심을 줄이

게 하며 피의 흐름을 맑게 한다. 수행자들이

녹차를즐기는이유다. 

화학적 발효를 통해 만들어

지는 홍차는 불(火)의 기운을

지닌다. 찻잎을 최대한 발효시켜 물의 성질

을 극소화한 차는 올림의 기운이 크기 때문

에 사람을 즐겁게 하며, 정신작용을 활발하

게 하고 피로감을 덜어준다. 예술적인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단전

(下丹田)의 기운을 허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

어수행자들에게는그리적합하지않다.

불을 통한 강한 살청으로

올림의 기운을 극대화한 것이

홍차라면, 물 기운을 통해 살청을 강하게 함

으로써 움츠림(金)의 기운을 극대화한 것이

백차다. 찻잎의 기운이 발산되기 전인 싹 상

태에서 딴 후 약한 불기운을 가해 만든 백차

는 사람의 생각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며, 정

서적 불안을 줄이고 숨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

로 다양한 청차는 그 색과 무

관하게 차의 성질만 가지고 보면 기운을 발

산하는 황차의 성질을 가진다. 하지만 찻잎

의 종류와 찻잎을 딴 시기, 발효정도에 따라

다양한특성을가진다. 

실제로 타이완 고산 지대에서 나는 우롱

차의 하나인 사계춘은 겨울에 만든 것인가

봄에 만든 것인가에 따라 그 성질이 다르며,

금훤 역시 살청과 유념의 정도에 따라 오행

상의성질이나눠진다.

차의 성질과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마시

기에 적합한 차도 다르다. 몸이 냉하고 내성

적인 사람, 신체활동이 적은 사람은 황차가

적합하다. 몸이 비대하고 호흡이 잦은 사람

은 백차가,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녹차, 의욕

부진인 사람에게는 홍차가 적합하다.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는 흑차가

무난하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어울린다고 해서

보이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비장에 무리가

생기고, 황차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 지

나치게 마시면 대장과 소장에 무리가 온다.

또한 녹차는 위에 홍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있으므로지나치게마시지않도록한다. 

한편 청차와 황차를 섞어 마시면 간에 부

작용이생길수있고, 위가약한사람이진년

(해마다 홍배를 해서 묵힘)이 오래된 청차를

계속마시면치아가상할수있다. 그리고흑

차 가운데 산차를 자차법으로 끓여 마시면

눈이약해지기도하므로주의해야한다. 

여수령기자 snoopy@buddhapia.com

제 568 호불기 2550년 3월 8일 수요일

예로부터 중국 내의 보이차 소비

시장은 티베트, 몽고, 위구르 등 서

부소수민족지역이었으며, 해외의

주요시장은 홍콩과 마카오였다. 영

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홍콩과

마카오는 자유무역과 항만기능을

이용하여 세계의 물류중심지로 각

광을 받은 것은 50년대의 일이었다.

당시 이곳은 수많은 보세창고가 있

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하역 인부의

수는 상당했다. 이들이 해갈용으로

마시는 차는

대부분 부담

없이 주전자에

끓여 마실 수

있는 값싼 육

보차(�堡�)

와 보이차였

다.

공산중국 초

기의 차 수출

에 관한 업무는 주로 상해시와 복건

성의 하문(厦門) 그리고 광동성의

광주(廣州)의 수출입공사에서 이루

어졌다. 당시 운남에는 세관의 검사

를 거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고 면장을 발급받는 통관허

가증이 없어 보이차에 관한 수출은

모두 중국광동성차엽진출구공사(中

國廣東省�葉進出口公司)에서 도맡

아 대행해주었다. 기록에 의하면 소

위 인자보이차의 수출은 대부분 이

경로를통해홍콩과마카오로갔다.

광동에 있는 차엽진출구공사는

운남보이차에 관한 수출 건만 담당

할 뿐만 아니라 운남에서 보이차 원

료를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 기관은 수출통

관을 무기로 삼아 운남에 보이차 원

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운남에

서는 부득이 매년 수 백톤의 보이모

차(普 毛�, 1차 가공으로 된 반제

품 잎차)를 이곳에 공급하게 되는

데, 이러한 조달관계는 1973년 운남

자체에서 자영(自營)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할 때까지 계속 이

어졌다.

광동지역은 예로부터 자체적으로

차를 만들었다. 물론 주 판매지역은

홍콩과 마카오였다. 그들은 광동의

찻잎 심지어 월남의 찻잎을 가져와

차를 만들었으나 반응이 좋지 않자,

운남 찻잎의 가치를 최대한 이용하

여 잎차인 산차(散�) 그리고 보이

원차와 같은 병차(餠�)를 만들어

홍콩 등지에 팔았다. 시장에서 이

병차를 가리켜 광동병(廣東餠)이라

한다.

광동병의 내비(內飛)는 인자보이

차의‘팔중차(八中�)’를 본떴으나

포장지 없이 7편을 쌓은 형식은 골

동보이차와 같다. 죽순껍질로 포장

하여 홍콩 등

지에 팔았는

데, 반응은 꽤

괜찮았다고 한

다. 금속틀로

압제해 운남의

것 보다 단단

했으나, 운남

찻잎을 이용했

다는 것으로

일정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물론 운남이 아닌 광동에서 만들어

진 제품이었기에 운남보이차보다는

몇갑절싸게유통되었다.

오늘날 시장에서 연도 있는 보이

차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차가

바로 이‘광동병’이다. 광동병은

1990년대에 들어와 상인들의 각색

으로‘광운공병’이라는 이름으로

환골탈퇴하게 된다. ‘광(廣)’은 광동

지역에 만들었다는 뜻, 운(雲)은 원

료가 운남의 것, 공병(貢餠)은 조공

으로 바칠 만큼 질이 좋다는 뜻으로

만들어진용어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운공병의‘짝

퉁’이 많다는 것이다. 1973년, 운남

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업무의 기능

이 생기자 광동이란 지역적 이용가

치가 떨어져 보이차의 원료공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73년 이후 만든

모든‘광운공병’의 원료는 운남의

것이 아니기에 전부 짝퉁으로 분류

된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

이차는 어느 지역의 찻잎으로 만들

어졌는가? 운남인가아니면 광동또

는 동남아의 찻잎인가. 그 판단의

가름선이 바로 1973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한서대학교

8. 보이차 속의 광운공병

광동∙운남 찻잎 이용 병차 만들어 판매

운남에서 수출업무, ‘광운공병’짝퉁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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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는 마실거리도 조금만 주의해서 살

펴보면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음

양오행(陰陽五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

음을알수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제각각의 맛과 향,

색을 가지고 있는 차를 음양오행 사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한국학연구소 박현 소장

은“흔히 차를 6대 다류, 7대 다류로 분류하

지만 사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운동방향이

라 할 수 있는 오행의 기운에 의한 분류가

가장적합하다”고말한다.

박 소장은 차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인은

찻잎의 종류와 차가 만들어지는 환경 등 다

양하지만 무엇보다 차를 제조하는 기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차의 제조법에 따라 차 에너지의 운동방

향이 결정되며, 이러한 운동성을 토대로 차

를 분류한 것이 오행법에 따른 분류와 동일

하다는 것이다.

“차는 기본적으로 수화목금토(水火木金

土)의 다섯 가지 성질을 고루 갖추고 있지만

그 중 각 차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성격을 규

정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물은내림의성

질을 대표하지만 올림이나 풀림, 움츠림의

성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차 역시 이와 마찬

가지입니다.”

박 소장에 따르면 흑차는 내림을, 홍차는

올림을, 녹차는 자라남을, 황차는 풀림을, 백

차는 어울림을 주된 성질로 한다고 한다. 청

차의경우는차의색으로규정되기보다차만

드는 기법 자체가 다른 것으로, 오행으로 보

는 차의 분류법과는 그 범주를 달리한다. 때

문에청차는빛깔로오행을판단할수없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홍차를 마시고 몸

의 기운과 정신의 작용을 뚜렷하게 해야 하

는 수행자가 녹차를 마시는 것도 오행의 이

치에 맞춘 것입니다. 차의 성질은 옳고 그름

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마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

음에바르게작용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각차가갖는성질은어떨까?

� 제조법에 따른 분류 오행법과 동일

수행자 녹차 마시는 것도 오행의 이치

자기 체질과 환경에 맞는 차 선택해야

색∙향∙맛에서 氣 얻는다

흑차

황차

녹차

홍차

청차

※차 마실 때 주의하세요

왼쪽부터흑차황차녹차홍차백차청차.    현대불교자료사진

백차

홍콩영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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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

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

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

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리리랑랑카카((정정부부지지원원))

Tradil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정부의지원과국제불교교류협의회가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대표적인춤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영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

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

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